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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

왜 지금,  

다시 인생을 묻는가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할 기회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낸다. 

바쁘게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삶의 방향을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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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런 질문을 품고 있다는 것은,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정보와 편리함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삶의 방향을 잃기 쉬운 시대이기도 하다.

기준은 흐려지고,

남과의 비교는 일상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속도보다 타인의 속도에 더 민감해졌다.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묻는 시간은 넘쳐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차분히 묻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생공방’을 운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서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향과 기준을 알면서도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해 

원하는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관찰하면서

좋은 인생이란 결국,

방향을 찾고,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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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인생공방에서 오랫동안 다루어 온 다섯 가지 실천 덕목,

‘마음 관리하기’, ‘자기자신 찾기’, ‘가족 행복하기’, ‘일 잘하기’,

그리고 ‘관계 잘 맺기’라는 흐름 속에서 나온 인생 질문들의 정리다.

이 책은 단지 성공하는 법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라고 권하는 책도 아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더 근본적인 질문을 건네고 싶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이 질문들은 오래전부터 회자되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우는 질문을 다룬다. 

그다음에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 태도와 습관,

삶의 방향과 전략을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행복, 관계, 앞으로의 인생,

삶을 지켜주는 태도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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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정답을 주는 책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이 여러분 각자에게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질문의 책,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각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인생은 길고, 또 짧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다. 

자기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가볍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묻고 싶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대청봉 아래 인생공방:설악에서  

청원 엄 준 하


